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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among the victims of flood disasters in 

Busan,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for designing strategies for 

psychological support for them.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and unstructured 

audio-taped interviews of 12 flood disaster victims over a one-year period, asking about their 

experiences during the disaster. The Colaizzi's method was used for a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interview data, which put their experiences into seven different categories: 

first-time experience in a flood disaster, discomfort with life without necessities, pain, anxiety 

about re-disaster, recovery and compensation, support, sympathy and gratitude.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ediation program to help 

the disaster victims overcome the impacts of the accident or disaster, as well as the 

widespread adoption of pre- and post-disaster education programs throughout the nursing and 

education professions. Further studies can provide valuable resources for post-disaster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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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the training manual. 

Key words: disaster experiences, psychological support, qualitative research 

국문초록

본 연구는 홍수피해의 재난을 경험한 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심리지원 전략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 되었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심층면담과 관찰법을 사용하였

고 연구 참여자는 총 12명이었다. 면담질문은 “홍수 피해의 과정에서 있었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요”라는 포괄

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였고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시간은 

참여자별로 2∼3회 진행되었고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3시간 정도이다. 자료 분석방법은 

Colaizzi(1978)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그 경험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재난

피해자들의 경험은 생전 처음 재난을 경험함, 몸만 빠져나와 불편한 생활, 고통스러움, 재 피해에 대한 불안, 복

구 및 보상, 지지, 주변을 돌아볼 여유와 감사함 7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재난피해자들의 경

험을 토대로 실무에서 재난이나 재해, 사고 후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이 필요하고, 

재난이나 재해 후 재적응을 돕기 위하여 이전의 재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변화와 적응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간호계 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으로 재해 및 재난에 대한 사전, 사후 교육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좀 

더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한 교육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자연재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로서 재해 및 재난 이후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전략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재난경험, 심리지원, 질적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거의 매년 지진, 홍수, 태풍, 해일, 폭설, 쓰나미(Tsunami) 등의 자

연재난과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과 같은 인적재난을 경험하고 있다(Kang, 2007). 특히 최근에는 재

해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재난 피해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고, 교통의 발달, 도시 구조물의 대형화·

밀집화·고층화로 대형 인적 재난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엘리뇨(el nino), 라니냐(la

nina) 등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난의 규모도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Kim, 2008). 그리고 오

늘날에 와서는 정보통신, 교통, 수송시스템의 마비, 테러, 조류독감, 구제역, 광우병, MERS등은 기존의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과 성격이 다른 신종재난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Lee, 2005)

최근 국내‧외적으로 잦은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기후변화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기

후변화협약과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이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하였다(Jin, 2011). 지난 1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0.74℃상승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7℃상승하여 2100년에는 4.2℃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최광호, 2011). 이런 기온상승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국지적 게릴라성 집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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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빈발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규모도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NEMA, 2009). 뿐만 아니

라 인적재난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도시 산업시설의 대형화, 집중화를 비

롯해서 다중이용시설의 증가, 신종산업의 등장 등으로 피해규모도 대규모적인 복합재난으로 변화해가

고 있는 실정이다(NEMA, 2009).

대표적인 세계의 대형재난으로는 재산피해 34억 달러, 사상자 일만 여명의 피해를 입은 1986년 소

련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사고와 2001년 미국건국이래 만 명 이상

의 사상자가 있었던 9.11 테러,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발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자연재

난으로는 2005년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재난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기존

의 테러와는 달리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대량살상을 노린 1995년 동경 사린가

스 살포사건이 있었으며,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재난에

대한 위험성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자연재난으로 1995년 한신· 아와이 대지진을 들

수 있는데 이 재난에서는 사망자 5,249명, 부상자 26,804명, 이재민 약 20만명과 14조 1,000억 엔에 이

를 것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다(http://www.moi.go.kr).

우리나라에서도 대형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사망 192명, 재산피해 47억 상당 2003년 대구 지하철 방

화사건으로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묻지마 식 무차별적 방화사건이 있었고, 급속한 현대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총체적인 모순을 보여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있었

으며 2008년도에 숭례문 방화사건과 그 외에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 최근 세월

호사고등이 있었다(http://www.moi.go.kr).

이러한 재난은 국가, 지역사회, 개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간의 생존과 생활환경을 위협하

게 되고 경제적 위기, 극단적인 상실감과 공포, 두려움, 알콜이나 약물 같은 물질남용, 가정 내 폭력,

가족해체 등의 사회 문제로 확대되어 많은 재난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심리,

사회적으로 위기를 초래한다(NEMA, 2008).

이러한 위기에 대해 적절한 심리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 ASD)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NEMA 2009), 개인적인 불안과 우울의 문제는 가족, 지역사회로 확

산되어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수준을 떨어뜨리며, 지역사회 전체가 잠재적 정신건강문제를 가지게 되

므로 각종 재해나 재난의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관심 영역으로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의 분야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재난을 경험한 피해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재난 중 먼저 홍수피해자들의 피해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들의 효율적인 심리

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그들의 경험을 밝히는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대상

자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상의 본질을 밝히고, 대상자가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을 둔 귀납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으로(Bae, 2009), 홍수피해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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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들을 위한 새로운 중재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전통의 하나

인 현상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홍수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재난심리지원 전략개발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1. 재난

재난의 정의와 유형분류는 학자와 그리고 국가의 행정체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최근에는 위

기의 개념까지 합세하여 재난의 개념 정의에 혼란을 주고 있는 실태로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재난의 개념이 시대와 사회환경 등에 따라 달리 인식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여건에 따라 작은 사고도 재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상현,

2008).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4월 8일에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재난이라 함

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증상,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

경오염사고, 그 밖의 유사한 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전

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의 개념을 통합

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난 등 사회전반에 걸쳐 기능이 마비되는 사회적 재난까지도 포함하

여 재난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Seo, 2007).

재난의 개념에 관한 많은 관점이 있는 만큼 각각의 재난 상황에 맞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Kang, 2007).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과 기관 및 법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재

난이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그 발생요인이 있으며, 대규모의 외력(外力)으로서 급격한 자연환

경과 도시환경을 변화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함과 동시에 사회의 방재능력을 저하시키는 사고”

라고 정의할 수 있다(Baek, 2009).

재난은 위험(risk), 위기(비상상황, emergency), 재해(hazard) 등의 용어와 혼용(混用)되기도 한다

(Kang, 2006). 재난은 “원인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사고로 생활환경이 불리한 방향으로 급작스럽게 변화하거나 막대한 인명과 재산치해로 기존의 질서와

기능이 상실되고,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현상”이며 재해는 “인간의 생활 범위 내에서 일단 발생하

면 물리적 손상과 경제적 손실을 끼치거나 인간의 생명과 행복에 위해(危害)를 미치는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현상을 지칭하고, 공학적으로 주어진 시간과 장소 내에서 일정 강도 이상의 잠재적 손해를

일으킬 정도의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률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Kwon,

2003). 이처럼 재난은 피해를 주는 현상 또는 사건이며 재난은 그로 인한 피해 또는 가능성의 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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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로 이들 용어간의 개념적 구별은 방재행정에 큰 실익이 없으며 재난에 대해서 발생원인적 측면보

다는 주로 피해액과 사상자의 규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실제 재난발생시 구호 구조 복구 등의 의사

결정에 유용하다. 왜냐하면 재해 또는 재난은 인간에게 어떠한 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므로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단지 자연의 변화나 기술적 실수 정도로만 파악될 것이므로 재해를 사회

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재해와 재난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용어를 재난으로 통칭하겠다(Kang, 2006).

2. 재난의 유형과 관리

재난의 정의 못지않게 재난의 분류기준도 다양하며, 특히 최근에는 재난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화됨

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모호한 경우가 많으나 일반적으로 발생원인, 발생장소, 피해대상,

발생과정, 진행속도 등에 따른 분류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군 중 최근 가장 많이 채택

하고 있는 재난의 분류기준은 재난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서도 다음과 같이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해외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재난관리기본법,

2004). 재난피해자는 “재난의 영향을 받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벗어나 외부의 도움 없

이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산, 간접시설, 생활수단의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각종 재난 위기로부

터 생명, 재산, 건강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NEMA, 2009).

보다 구체적으로 그 정도에 따라 생각하자면 1차 피해자는 외상사건에 최대로 노출된 사람을 말할

수 있고 2차 피해자는 1차 피해자와 가까운 친인척을 들 수 있다. 3차 피해자는 재난 상황에서 구조

및 복구에 관련하는 사람들로, 의료, 간호, 정신보건, 적십자, 성직자, 응급요원, 소방관, 경찰관 등이

있다. 그리고 4차 피해자는 재난이 일어난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 즉 리포터나 정부 관계자들

을 말할 수 있고 5차 피해자는 재난 간련 매스미디어의 보고를 접한 후 심리적 스트레스와 혼란을 경

험하는 불특정 다수인 개개인이라 하겠다(NEMA, 2008).

일반적으로 재난 피해자들은 기억의 재 경험, 악몽, 환각의 재현(플래시백), 정서적 무감각, 상황에

대한 회피, 과잉 각성과 불안, 심하게는 해리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정상적이며

상당기간 지속되다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감소되지 않고 지속적으

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재난피해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꺼내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원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말이 없어

지고 차분하여 무덤덤하거나 차갑게 보일 수도 있고, 고립되어 혼자 있고 싶어 하기도 한다. 재난 후

전형적인 반응으로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과민반응이 나타나고, 인간의 대한 신뢰감, 흥미와 의욕들은

상실되기도 한다. 괴로운 감정을 잊기 위해 술, 마약, 과식, 무분별한 성생활에 빠지기도 하고 일에 매

달리기도 한다. 재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및 자살 등 정신건강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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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장애 직후에는 대개 구체적인 스트레스 징후가 발생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측할 수 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 ASD)는 개념적으로 PTSD와 유사하며

비슷한 징후들이 나타난다. 재난 발생 후 나타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ASD)에 대한 연구를 보면

ASD가 더 나쁜 결과를 유발하며, PTSD이후에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ASD의 예방은 매우 중요하

다(NEMA, 2009).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건 직후에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반응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수치심이나 죄책감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으로써 상당

기간 지속되다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심각한 고통과 외상

반응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나 급성 스트레스장애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악몽, 플래시백(환각 재현), 침습적인 재 경험, 정서적인 무감각, 회피 반응, 과잉 각성, 불안 및 해리

상태나 심각하게 단절된 감정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으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NEMA, 200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

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 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

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NEMA, 2009).

재난의 정의 못지않게 재난의 분류기준도 다양하며, 특히 최근에는 재난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화됨

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모호한 경우가 많으나 일반적으로 발생원인, 발생장소, 피해대상,

발생과정, 진행속도 등에 따른 분류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군 중 최근 가장 많이 채택

하고 있는 재난의 분류기준은 재난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서도 다음과 같이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해외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재난관리기본

법,2004). 재난피해자는 “재난의 영향을 받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벗어나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산, 간접시설, 생활수단의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각종 재난 위기로

부터 생명, 재산, 건강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NEMA, 2009).

보다 구체적으로 그 정도에 따라 생각하자면 1차 피해자는 외상사건에 최대로 노출된 사람을 말할

수 있고 2차 피해자는 1차 피해자와 가까운 친인척을 들 수 있다. 3차 피해자는 재난 상황에서 구조

및 복구에 관련하는 사람들로, 의료, 간호, 정신보건, 적십자, 성직자, 응급요원, 소방관, 경찰관 등이

있다. 그리고 4차 피해자는 재난이 일어난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 즉 리포터나 정부 관계자들

을 말할 수 있고 5차 피해자는 재난 간련 매스미디어의 보고를 접한 후 심리적 스트레스와 혼란을 경

험하는 불특정 다수인 개개인이라 하겠다(NEMA, 2008).

일반적으로 재난 피해자들은 기억의 재 경험, 악몽, 환각의 재현(플래시백), 정서적 무감각, 상황에

대한 회피, 과잉 각성과 불안, 심하게는 해리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정상적이며

상당기간 지속되다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감소되지 않고 지속적으

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재난피해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꺼내어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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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원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말이 없어

지고 차분하여 무덤덤하거나 차갑게 보일 수도 있고, 고립되어 혼자 있고 싶어 하기도 한다. 재난 후

전형적인 반응으로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과민반응이 나타나고, 인간의 대한 신뢰감, 흥미와 의욕들은

상실되기도 한다. 괴로운 감정을 잊기 위해 술, 마약, 과식, 무분별한 성생활에 빠지기도 하고 일에 매

달리기도 한다. 재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및 자살 등 정신건강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상 후 장애 직후에는 대개 구체적인 스트레스 징후가 발생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측할 수 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 ASD)는 개념적으로 PTSD와 유사하며

비슷한 징후들이 나타난다. 재난 발생 후 나타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ASD)에 대한 연구를 보면

ASD가 더 나쁜 결과를 유발하며, PTSD이후에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ASD의 예방은 매우 중요하

다(NEMA, 2009).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건 직후에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반응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수치심이나 죄책감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으로써 상당

기간 지속되다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심각한 고통과 외상

반응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나 급성 스트레스장애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악몽, 플래시백(환각 재현), 침습적인 재 경험, 정서적인 무감각, 회피 반응, 과잉 각성, 불안 및 해리

상태나 심각하게 단절된 감정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으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NEMA, 200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

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 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

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NEMA, 2009).

3. 재난 심리

1) 정신 심리적 피해

일반적으로 재난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신 심리적 손상으로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기억의

재 경험, 과잉 각성, 악몽, 정서적인 둔감, 회피, 해리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으로서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점차 감소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감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일으키기도 한다(심리지원지침서, 2008). 더욱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사

망했을 경우 그 고통과 두려움은 매우 강력한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간에 대

한 신뢰감과 흥미와 의욕 상실, 무력감, 우울증, 위축, 절망감, 좌절감, 문제해결 능력과 대응기술의 저

하 등 정서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인지적으로는 재난 상황에서의 외상적 사건을 악몽이나 플래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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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back)현상으로 반복 체험하게 되기도 하고 집중력 저하나 혼돈이 생겨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

거나 기억장애, 자존감 저하 및 자기비하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함께

극단적인 상실감과 분노가 학대, 폭력, 알코올 및 약물중독에 빠지는 등 정신병리 현상을 증가시키기

도 한다(Disaster victims Psychological Support Guidelines, 2008).

2) 신체적 피해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불안, 초조감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신체적인 증상으로 전환되어 마비,

실명, 통증 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과 같은 불안과 초조, 지금까지

의 긴장과 과로 등이 심신에 부조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 외에 식욕저하, 성욕저하, 깜짝 놀라는 반

응, 두통, 위장문제를 호소하기도 한다.

3) 사회적 피해

대인관계의 변화로 괴로운 감정을 잊기 위하여 술, 마약 등의 물질남용에 빠지거나 과식, 무분별한

성생활에 빠지거나 일에 매달리기도 한다. 또한 문제해결능력과 대인관계기술의 저하로 무관심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불신, 학업이나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등으로 사회생활이 위축되기도 한다.

그 외에 대인공포, 약물의존, 자살 등으로 발전하여 이혼이나 실직 등 일상생활의 파탄을 초래한다.

재난 피해 후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의료비가 상승하고 결근과 실직, 사회생활 기피,

가족 해체 등은 생산성과 삶의 질을 저하 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 한다. 노인, 빈곤층, 실업자, 농·어

민 등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은 자원배분, 정보에의 접근성의 불평등으로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갈

등을 낳는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사회적 불신을 낳고 재난충격 후유증으로 사회·심리적 병리현상으

로 확산되어 사회 간접비용이 발생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난심리지원 전략개발을 위하여 홍수경험자의 체험에 중점을 두고 그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과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A Study on Floor Disaster Experience Analysis for Psychological Support Strategy Development  31

본 연구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난을 경험한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의 연령은 30대부

터 80대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30대와 50대가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남자가 2명 여자가

10명이었다. 대상자들 모두 도시 영세민 지역의 임대아파트나 재개발 대상 밀집주거지에 사는 저소득

층이었으며, 4명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1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상자 전원은 이전에는 홍수 피해 비

경험자였고, 대부분은 재난 피해를 처음 경험하였다. 본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

하여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연구자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사람으

로 선정하였으며 참여자의 진술은 익명을 사용하였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 과정에 대한 정보도 미리

제공하고 동의를 받았다. 참여자들의 자료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

며, 연구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방법은 참여자와의 심층면담과 관찰법을 사용하였으며 면담은 참여자가 편리한 시간에 대

상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홍수 피해의 과정에서 있었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요”라는 포괄

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였고 구술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나타나면 이를 중심으로 질문

하는 형식으로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참여자별로

2∼3회 진행되었고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신뢰성 증진을 위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질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2인에게 연

구결과의 평가를 의뢰하여 연구과정 전반과 연구결과에 관해 평가를 받았으며, 주제범주화에 대한 수

정작업을 거쳐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들에게 연구자가 기술한 면담기록내용과 분석결과를 보여주어 참여자의 경험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

인하였고, 간호학 교수 2인에게 연구 결과의 평가를 의뢰하여 주제의 범주화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쳐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엄밀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기준에 준하여 진

행하였다. 신빙성(credi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차단하면서 객관적인 태

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고, 적합성(fittingness)를 위하여 엘리트 편견(elite bias)을 방지하고자 노력

하였으며 아울러 참여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경제수준 등을 고르게 포함시켰다. 자료 분석과정

에서는 분석내용이 설득력이 있는지 참여자에게 타당성을 확인받았고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전문

가의 평가와 도움도 받았다. 감사가능성(auditablity)을 위하여 연구과정과 결과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

술하고 분석의 근거가 되는 원 자료를 인용문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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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원 자료에서 추출된 의미 있는 진술은 총 284개였으며, 이중에서 서로 유

사한 의미를 가진 자료를 통합하여 243개의 구성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60개의 주제가 형성되었고 다시 20개의 주제 모음으로 조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생전 처음 재난을 경험함", ″몸만 빠져나와 불편한 생활", ″고통스러움", ″재 피해에

대한 불안", ″복구 및 보상", ″지지", ″주변을 돌아볼 여유와 감사함" 등 7개의 범주를 추출하였다.

각 단계를 거치는 동안 연구자는 직관과 통찰력을 이용하여 원 자료를 포괄하면서도 보다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1) 생전 처음 재난을 경험함

참여자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재난을 경험하였고, 예상치 못한 홍수피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급박한 상황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서웠으며, 당혹스러웠다. 몸이 불편하여 차오

르는 물 속에서 피신을 할 수 없어 집안에 갇힘으로써 무서움이 증폭되었다. 점점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데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니 두렵고 무서운 생각들이 엄습하다가 재난이 일어

난 이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스치며 그 순간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기도 하였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눈 앞의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잠시 구분이 안가고, 살림이 기울어 전에

살던곳을 떠나 더 잘살아보려고 이사를 하였으나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해를 입게 되고, 평생

을 살아온 터전인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을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었는데 엄청난 양의 빗물이 갑지기 가슴까지 차

오르는 기라” “내가 하반신 마비라 움직일수가 없어요, 점점점 물이 차오르는데 피할 방도가 있나”

“우리 막내놈이랑 둘이 사는데 그날은 평일이라 아들녀석이 출근하고 혼자 있었어. 내가 여기 산지

좀 되는데 한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별로 걱정 안했는데 어느 순간 문지방에 찰랑찰랑 거리는 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 어느 순간 문지방까지 물이 차올라 밖에 나가보아도 피할 곳도 없어. 아이고 이러

다 죽는구나 했지. 얼마나 놀랐는지 말로다 못해....”

“형편이 안 좋아져서 얼마 전에 송정으로 이사를 왔는데.. 오자마자 이런 일을 당하니 괜히 이사 온

것 같기도 하고” “이사한지 3달 만에 이런 수해를 입으니 처음에는 허탈했고..”

2) 몸만 빠져나와 불편한 생활

아무런 생각 없이 오직 살아야 한다는 목적 하나로 겨우겨우 몸만 빠져나왔는데, 또 살아가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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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생활용품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신의 손과 발이었던 전동휠체어의 파손으로 일상 활동에 제약도

받게 되었다. 생활터전이 엉망이 되면서 수도며, 전기, 가스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교체하거

나 수리를 해야 하고, 눈에 토사가 들어가 아프기도 하고, 몸이라도 씻어야 하는데, 수도, 전기등이 끊

어져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니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내

에 사용하려고 하니 일상생활이 이만 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다. 집이 파손되면서 외부환경과 경계를

지어주던 대문과 담벼락의 붕괴로 도둑이 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게 되고, 급하게 구한 후미

진 곳의 주택에서 당분간 살아야 하니 무섭기도 하였다.

“당시 입고 있던 옷과 휴대폰만을 챙겨 겨우 집을 빠져나왔어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돈이고, 지갑이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옷이며, 가전제품, 이불, 식기구, 전부 둥둥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전동 휠체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손과 발이 묶여버렸으니 어지

해야 될지..”

“수도시설도 복구 되지 않고 기계도 교체를 해야 하는데 물 사용이 여의치가 않다. 현재는 양수기

를 이용해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

“대문과 담벼락이 없어졌으니 집을 비우고 다닐 수도 없다. 임시 숙소에 있으니 집에 도난이라도

당할 까봐 걱정이 되고, 밤에 집에 와보느라고 왔다갔다 하니 불편하고 무섭기도 하다” “담이 없어져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엉망이 된 빨래를 널어야 하는데 널지 못해 불편하다”

3) 고통스러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지만 피해자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복구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전체적인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었다. 겨우

겨우 친척들에게 신세를 져서 도배도 하고 복구를 하였으나 몇 일 뒤 다시 폭우가 내리면서 경제적인

고통은 이중고가 되었다. 심리적으로는 재난 경험 후 피해자들은 재난과 관련된 꿈을 꾸거나 악몽에

시달리면서 불면증을 호소하며, 일상적인 자극에도 과도하게 놀라는 반응을 보이거나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가된 각성반응을 나타냈다. 반대로 주변에 대한 자각이 감소되어 집중을 하지 못하고 멍한 상

태가 되는 해리성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재난 경험 직후에 받은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냈는데 대개 불안이나 우울,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하소연 할 곳이 없어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

으며, 지나친 관심에 불쾌감과 수치심, 죄책감도 나타내고 있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심

각한 고통을 호소했는데 플래시백(환각 재현), 쉽게 흥분하거나 울고 웃는 감정의 기복을 보이기도 하

였다. 이들은 피해의 충격으로 인하여 불안함, 우울, 억울함, 속상한 감정을 나타내었고, 별뜻 없이 한

이야기에 과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거나 주변의 시선이 신경쓰이는등

예민한 성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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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피해 직후 도배를 새로 했는데 새로 한 당일에 2차 피해를 다시 당해 또다시 도배를 하고 보

니 벽의 합판이 썩어 곰팡이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다시 다 뜯어냈다, 또 도배를 해야되는데 돈이 오

데있노? 한 두푼 드는게 아인데,,,”

“그때 생각을 하면 잠도 오지 않고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곤 해. 피해 이후

꿈속에서 자꾸 누군가가 불러 나가보면 아무도 없는 꿈을 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재해를 입은 후

부터 조그마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심장이 쿵쿵 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통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 가슴도 진정이 안 되고 눈만 감으면 그 때 상황이 자꾸 떠올라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잠

을 제대로 잘 수도 없어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어” “스트레스 관리보다는 복구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과도 잘 지낼려고 하고 불안한 마음이나 화나는 것은 참을려고 하는데 요즘은 누가 건들이기만

하면 바로 터질 것 같은 기분이에요. 자구 화만나고,, 억울한 마음 뿐이죠”

4) 재 피해에 대한 불안

피해자들은 태어나 처음 재난을 경험하고 겨우겨우 어렵게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재해피해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 재난을 겪었던 현장으로 다시 복귀해

살아야 하는데 또 같은 상황이 반복 될까봐 불안한 감정을 보이고 있었다. 회피하고 싶지만 삶의 터

전인 그 곳을 벗어날 수 없기에 다시 그 곳으로 돌아가 생활해야 하는데 재난이 일어나던 괴로운 기

억들이 재현되고 재난이 일어나기 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재난상황이 정리가 되고 피해복구가 차츰 다 되어 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비슷한 상황이 생

기면 또 다시 지금 경험했던 피해가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많이 나타났으며, 전체 피해자 모

두가 재발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보이고 있었다.

“설사 복구가 완전히 된다고 하더라도 수해를 입기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다시 아파트에 들어

가 사는 것이 불안하고 이제 물소리만 들어도 또 담벼락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죠”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겁부터 나고 걱정이 많아지죠, 문제의 그 계곡이 폭우로 다시 범람하

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해놓은 상태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한번 범람을 했는데 제

대로 복구가 된다 한들 또 범람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지금은 그 폭포(아파트 외벽을 타고 내리

는 빗물)가 아파트를 덮칠까봐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5) 복구 및 보상

피해이후 복구 지연으로 갑갑해하고 흥분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혼자 보상 문제를 알아보러 다니게

된다. 임시로 구해준 중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동사무소, 시청, 구청등을 찾아다니며 복구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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쯤 이루어지는지, 보상은 얼마만큼이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러 다니느라 혼자서 동분서주하다. 노력

에 비해 복구가 지연되자 답답해하고 관계당국에 화를 내는 등의 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복구

가 진행되면서 전체 복구순위에서 밀린 개인들이 스스로 발품을 팔며 직접 알아봐야 하는 불편감과

더 심각한 재난을 당했을 때 의지 할 곳이 없다는 생각에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 피해 현장에 난무

하는 유언비어들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간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어느 누구도 편하게

보상에 대해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고 서로 서로가 불편한 감정으로 눈치를 보고 있

으며, 보상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 서로 쉬쉬하고 있었다. 자칫 말실수를 했다가는 오해받기 십상이고,

혹시 이웃보다 보상금이 많아도 걱정이고, 또 작으면 기분이 나쁘니 힘든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고통을 나눌 수가 없다. 피해자들은 정확한 복구 및 보상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알기를 원했지만 제대

로 알고 있는 기관이 없어 더욱 혼란스럽고 앞이 막막하기만 하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을 안 하

는 것 같아 주민들 서로 간 갈등이 유발되고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혼란은 가중되고 있었다. 미진한

복구 현장, 주민들 간의 갈등고조,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화가 나고 정부당국에 대해 불신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보상은 반드시 될 것이라고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

다.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등 고위층 공무원들이 다녀가기만 하고 달라지는 건 하나

도 없어요. 나도 예전에 건설업을 해봐서 아는데 이런 일이 생겨도 원래 행정처리가 느린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답답하고 분노가 치 밀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재난이 일어나면 그 피해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

요, 아무도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행정적으로 서류를 떼는 것도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피해의 규모나 상황에 대해서도 증명해야 하는 자료가 또 필요하고, 일을 처리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친척들도 자꾸 물어보면서 보상 어떻게 됐냐고,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 그러는데... 나도 잘 모르

고, 다른 집이랑 보상금액이나 보상 내용이 다르면 화나고 또 싸우게 될까봐 말하기도 곤란해요...(약

간의 짜증섞인 말투로..)” “아파트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에서부터 피해를 안입은 입주민들하고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하고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피해를 안 입은 입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우리를 탓하는 거 같고,,,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죠, 서먹서

먹하이,,,”

“세세한 것까지는 보상이 안되겠죠, 그래도 언젠가는 해결이 되고 보상도 해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6)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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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로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

는 가장 큰 지지체계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이었다. 이들의 물적, 심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어려움

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은 피해자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가장 가까이

에 있는 이웃들은 냄비며, 그릇들, 가벼운 옷가지, 당장 필요한 세면도구며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이들의 지지와 격려가 큰 도움이 되고 지지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하였다.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

을 경험하였을 때 인간은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라고 느낀다. 그럴때 인간은 신적인 존재

를 찾고 고통속에서 헤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된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 평소 가까이 있던 가족과 친구, 친지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다. 아

이들도 비교적 잘 이해해 주는 것 같고, 특히 남편의 지지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가족들

이 없었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고맙고 남편에게 감사해요.”

“이렇게 방문해줘서 고마워. 얘기하니까 훨씬 속이 편하구만(손을 꼭 잡음)...”

“종교가 기독교여서 불안할 때 의지할 곳이 있고, 저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지금도 성경공부중이에

요,,” “절에 가서 기도를 좀 해야겠어요, 한동안 복구작업하느라 부처님을 못 찾아갔어,,, 갖다오면 다

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던 것들이 신기하게 사라지거든” “그래도 우짜겠노? 다,, 내 업이지,,,”

7) 주변을 돌아 볼 여유와 감사함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하여 정신없이 시간은 흘러간다. 하지만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았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 내 가족이 친척이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과, 친척, 이웃이 도움을 주

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려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 너무도 감사하다. 나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홀로 지내시던 옆집 할아버지가 걱정이 되기도 한다. 휠체어가 망가져서 외출도

하지 못하는 이웃이 밥이나 먹고 지내는지 걱정이 되고, 집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의 생존에 다행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우리 할멈이 하반신을 못 써.. 할멈이 집에 있었음 내가 할멈을 업고 나와야 하는데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어떻게 할멈을 업고 나오겠어... 나혼자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

해...그 때 우리 할멈이 이집에 있었음 영락없이 죽었지... 여기 없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정말

생각도 하기 싫어....”

“그날 다행히 아들 녀석이 개를 친구 집에 데려다 놔서 이놈은 살았지 뭐야... 그나마 다행이야...”

“1층에 전동휠체어를 쓰는 장애인이 사는데 이것 봐라. 고장 난 휠체어로는 외출도 못해,,. 나중에 내

가 한번 들려다 봐야겠어” “옆집의 혼자 계시던 어르신이 걱정이야. 혼자 계셔서 더 놀라셨을 건데....”



A Study on Floor Disaster Experience Analysis for Psychological Support Strategy Development  37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홍수 피해자들의 경험은 생전 처음 재난을 경험함, 몸만 빠져나와 불편한 생활,

고통스러움, 재 피해에 대한 불안, 복구 및 보상, 지지, 주변을 돌아볼 여유와 감사함 등 7가지로 범주

화되었다.

피해 경험에서 나타난 첫 번째 범주는 생전처음 재난을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당황스럽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막막한 마음으로 가득하였다. 태안지역 재난의

심리적 건강을 조망한 Kim, et. al.(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고 후 8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

음에도 태안주민들은 여전히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1990년대 초반 이후 생계유지 등 전통적인 욕구충족 이외에 재난후유증 등 정신적 병리현상에 대한

심리지원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대두되었으며, UN과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원센터

를 설립하고 각국의 심리 지원활동 권고 ‧지원하고 있으며, FEMA는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위하여 재

난현장에 ‘재난심리치료사’파견 및 ‘재난 카운셀링(교육)프로그램’운영하고 있다. Traumatic Stress

Clinic(영국), 효고 외상스트레스 연구소(일본), 연방기술위험구조단(독일)등 세계 각국에서 재난피해자

의 심리회복 지원기구를 운영 중에 있다(Shin, 2006).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충격완화 및 심리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 소방

방재청 및 부산시가 주체하는 특별재난지역(법 제 60조) 및 피해규모가 큰 지역에 한하여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NEMA,

2009).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를 구성하여 보다 수준 높은 재난심리지원을 통해 재난심리피해자

들의 심리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 범주는 피해를 입은 곳에서 유일하게 몸만 빠져나와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경험하

게 되는 불편감과 임시로 생활하게 되는 거처에 대한 두려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안전에 대한 불안

감이었다. Song(2012)은 부산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재난분야를 연구하였고, Seong(2009)는

재난의 심각성과 재난에 취약한 재해약자, 그리고 그들을 위한 안전복지에 대한 인간적, 물리적, 환경

적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존재하고 이들은 경제적, 신체적, 환경적, 정

보적 취약성 유형에 주로 적용되는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영아 및 아동, 외국인 노동자등을 언급하

였다. 어린아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난한 어린이가 부유한 어린이보다 안전사고의 위험률이 5배나

높다는 보고(Seong, 2009)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재난의 규모가 점점 대형화 되고, 복합적인 재

난이 발생하고 있는 현대의 시점에서 재난에 취약한 재해약자를 규정하고 불확실한 재난의 위험으로

부터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해 피해 경험에서 나타난 세 번째 범주는 재해 후 삶의 전반에 걸친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스러움이었는데, 경제적으로는 무너진 담벼락 등 가옥의 수리, 전기, 가스 등의 재

설비, 장판 도배 등 집안 환경의 재정비등으로 경제적 부담감이 컸고, 불투명한 보상에 대한 막막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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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심리적으로는 수면장애, 두려움, 불안함, 예민해짐, 답답함, 걱정, 위축,

열등감, 우울 등 건강문제의 악화로 고통스러워하였다. 국내에서는 지난 5년간(‘98년∼’02년)발생된 재

난은 총1,489,744건, 재산피해액은약 3조 6천억 원, 인명피해는 1,977,970명이며, 이를 연간 평균으로 환

산 시 매년 약 297,949건, 재산피해 약 7천억 원, 395,594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미국의 9․11 테러 참사로 뉴욕세계 무역센터가 완전 붕괴 되었고, 3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

생하였으며, 450억 달러의 자산 및 인적 손실을 가져온 사례도 있다.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당한 농민이 자살하였고, 문화방송 및 그리고 You, et. al.(1997)의 연구에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분석 결과, 피해자 군에서 불안, 우울증, 적개심, 신체화 반응, 공포, 불안 점수가 대조군에 비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또한 피해자 가족에서도 불안과 우울증 점수가 대조군에 비하

여 유의하게 증가되어(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 2008),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자연재난을 인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피해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 산업,

교통, 화재 등의 보험과 같이 자연재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이고 행정적인

제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해 피해 경험에서 나타난 네 번째 범주로는 첫 번째 피해의 복구를 위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

던 중 다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에 대한 재 경험을 하게 되어 더욱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일반

적으로 재난 피해자들은 기억의 재 경험, 악몽, 환각의 재현(플래시백), 정서적 무감각, 상황에 대한

회피, 과잉 각성과 불안, 심하게는 해리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정상적이며 상당

기간 지속되다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감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재난피해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꺼내어 자신을 괴

롭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원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말이 없어지

고 차분하여 무덤덤하거나 차갑게 보일 수도 있고, 고립되어 혼자 있고 싶어 하기도 한다. 재난 후 전

형적인 반응으로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과민반응이 나타나고, 인간의 대한 신뢰감, 흥미와 의욕들은 상

실되기도 한다. 괴로운 감정을 잊기 위해 술, 마약, 과식, 무분별한 성생활에 빠지기도 하고 일에 매달

리기도 한다. 재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및 자살 등 정신건강문제가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당한

농민이 자살하고,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발생 시 생계 터전을 잃은 피해 어민들이 자살하

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Choi(1995)의

연구에 의하면 수해지역의 수방정책관리전략으로 저류조, 하수관, 배수터널, 펌프, 제방 설치 등이 주

를 이룬다. 이러한 대비책들은 강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야만 유효한 정책들이다. 위험의 불

확실성과 인간의 예측능력의 한계에 비추어 볼 때 예방전략 위주의 수방대책은 적절하지 못하다. 위

험의 사전적 제거와 예방에 중점을 두는 예방 전략과는 대조적으로 가상적 위험이 아닌 실제화 된 위

험을 대상으로 삼으며,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시행착오적 접근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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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나타난 위험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인간의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전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재난 피해자들을 대상

으로 하는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학습하고 지식을 축적하여 재난

에 더욱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원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재해 피해 경험으로 나타나는 다섯 번째 범주는 복구 및 보상이다. Vis, et. al.(2003)의 네덜란드의

수해대책 연구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저지대 국가로서 매년 겪는 홍수로부터 자산과 인명피해를 보았

다. 수해를 줄이기 위해 ‘Room for the river'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하고 통합적인 공간 계획을 발표

했다. 이 프로젝트는 라인강의 제방을 계속 높이고 보강해 왔던 기존정책을 탈피하여 강의 홍수 수용

공간을 대폭 늘려 물의 위협에 대처하자는 개념의 정책이다. 물과의 전쟁에서 물과의 공생이라는 발

상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물의 무 위험성을 안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순이익의 증대를 안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정책결정 사례라고 볼 수 있다. Myeong(2008)은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을 위한

빠른 경제적 보상 및 시설물의 복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위험으로부터 잠재적인 손실 경감을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러한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기

민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속하게 기능을 회복하고 나아가 향후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

이나 이를 완벽하게 막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발생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의 적절한 체제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빠른 복구전략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는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산, 활성화 시키고 일부지역에서 시행해오던

풍수해 보험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복구와 보상을 위한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

여섯 번째 범주는 이웃과, 가족들, 친척, 친구들이 물심양면으로 돕고, 건강은 괜찮은지 피해상황은

어떤지 걱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마음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지가 되어주고 있었다. Im(2010)

의 노인 자살시도경험에 관한 연구를 보면 가족, 배우자, 자녀의 지지가 노인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Oh(2003)의 연구에서도 가족과 친구의 지지체계는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NEMA(2009)의 재난심리지원 전문요원 순회교육 자료에 의하면 재난피해자 심리지

원이란 ‘재난 및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켜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위기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

도록 능력을 증진시켜 사회 심리적 부적응, 재난 충격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심리적 응급처치로서 심리 치료나 전문 상담이 아니라 PTSD와 같은 후유증을 조기에 발

견하여 더 큰 문제로 악화됨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지역사회의 파괴가 일어나는 자연 재난이나 생명

을 직접 위협하는 인적, 기술적 재난은 모두 사람의 정서와 인지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재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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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심리적 지원과 정신건강 서비스는 피해자가 다시 재난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재난현장에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고, 스트레스

상항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 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신, 심리, 사

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재해 경험으로 인한 마지막 범주는 그나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나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 걱정이 되며 지금보다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함과 홀몸노인과 몸이 불편한 장애

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Han(2004)의 뇌손상환자를 대

상으로 한 현상학적 연구에 의하면 몸은 비록 장애가 있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연구의 참여자들은

고난을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의 중요한 힘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였다. Kim(2010)의 감사명상이

중학생의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에서 주변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자신

을 사랑할 줄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도록 훈련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 Yang(2008)의 동일한 제목의 연구인 감사명상이 중학생의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불안을 감소시켜 정서적 안정을 주며 자기실현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재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안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주어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재난피해자들의 경험

을 토대로 실무에서 재난이나 재해, 사고 후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이

필요하다. 재난이나 재해 후 재적응을 돕기 위하여 이전의 재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변화

와 적응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조집단을 운영하여 심리적 정서적으로 서

로 돕는 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교육에서도 간호계 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으로 재해 및 재난에 대

한 사전, 사후 교육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좀 더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한 교육 매뉴얼이 개

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해 주거나 경제적 지원 및 피해복구

를 위한 공적인 지원 시스템의 마련과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정책적 배려

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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